
호남권 청정에너지 정책포럼 출범

신재생 청정에너지 보급과 활성화를 위한 호남권 청정에너지 정책포럼이 창립기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서남권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수완에너지가 후원하는 8월27일 정책포럼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의 산·학·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최신 현황과 정책이 논의됐다고 했다고 전라남

도가 8월30일 발표했다.

전남도 권오봉 경제부지사는 “호남권 최초로 청정에너지 보급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이 창립

됐다”며 “도출된 의견과 대안이 정책 발굴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기웅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비전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지원 개선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열 공급 의무화제도, 연료의무 혼합제도, 보급사업 체

계 개편, 설비 해외 인증 확대, 국제표준화, 해외 협력 지원 사업 확대 등이 제시됐다.

패널토론에서는 최근 원자력발전 가동 중단으로 촉발된 전력 수급 불균형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의 역할·보

급·수요의 확대에 대해 논의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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